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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lace attachment to hom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Korean youth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sought to

better understand how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on stress impacts upon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as measur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subjects consisted of 225

Korean youths (113 males and 111 females) residing in Michigan in the USA, of whom 47.6% attended

middle school while 52.4% of whom attended high school. The instruments utilized were the

acculturative stress scale (Sandhu and Asrabadi, 1994), the place attachment scale (Choi, Lee, & Han,

2009), Radloff’s depression scale (CES-D), an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predictive effects of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on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alongside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impacted upon depression

and self-esteem, as experienced by the youths examined.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both youths' place attachment to home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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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구에서 아시아계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심리적․교육적 문

제가 적다는 것이었다(Kim, Omizo, & Salvador,

1996; Serafica, 1999). 즉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

른 이민 집단에 비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적응문

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종종 어려움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Yagi &

Oh, 1995). 그러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수행

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

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

다. 즉 아시아계 학생들은 가족의 체면을 위한

학업적 성공을 위해 압박에 시달리며, 개인주의

적 사회에서 집단가치를 강조하는 가족문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것이다(Castillo &

Phoummarath, 2007).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

소년들 역시 이러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가지

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

다. 조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숙 외,

2002)에 의하면, 해외에 유학 중인 청소년들이

대학생 유학생집단과 달리 정체감 형성과 적응

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해외 거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고유

의 문제 외에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 겪을 수 있

는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시사한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교포 청소년의 심

리정신 건강(노충래, 2000), 조기 유학생의 적응

관련 연구(강만철, 2008; 김영희․최명선․이지

항, 2006; 박영숙 외, 2002; 이수연, 2009a)등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해외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

한 연구가 요청된다.

최근 들어 영어교육이나 해외유학 등을 목적

으로 한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청소년의 비율 역시 급증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2006

년～2007년에 3만명에 달하는 중고생들이 해외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났는데, 이는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45%가 증가한 것이었다. 1999년

1839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00년 4,379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29,5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ttp：//

world.kbs.co.kr). 영어권 국가는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미국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민 집단으로 보고되

고 있다(박영숙 외, 2002). 학업상의 이유뿐 아니

라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거지 변

화가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와 관

련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Molcar(2006)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서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장소)의 부재가 아

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생이후 부모에 대한 애착이 형성․발달되

어 가는 것처럼 특정 장소에 대해서도 애착 감정

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소애착

(place attachment)은 장소에 대한 한 개인의 정

서적 유대감을 설명하는 복합적 구성개념으로

(Kyle, Mowen, & Tarrant, 2004; Low & Al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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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Molcar, 2006; Scopelliti & Tiberio, 2010;

Stedman, 2002), 한 개인이 특정 물리적 공간, 즉

집, 도시, 휴가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해

발달시키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집/가정(home)은 인

간에게 가장 의미있는 일차적 장소로(최열․임

하경, 2005)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일생동안 삶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

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최

병숙․이진숙․한영숙, 2010). 집(가정)은 한 개

인의 대인애착 및 장소애착 경험을 위한 최초의

물리적 환경이며(이진숙 외, 2009), 개인에게 편

안함과 쉼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녕과 친밀감,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즉,

집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실존적이

고 심리적인 의미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대인애착과 마찬가지로 인

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발전되어 가는 개념

으로 이해된다. Molcar(2006)에 의하면, 인간은

일생동안 거주지를 옮기거나 여러 장소를 경험하

면서 장소애착 역시 변화․발전한다. Erikson은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계가 전생애를 통해 변화

되고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의 발

달단계에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Hess, 1998 재

인용). 가정이 없는 아동들의 정서적 혼란 수준

이 높고(Bassuk, Rubin, & Lauriat, 1984; Molcar,

2006 재인용), 향수병이 심한 학생들이 자아존중

감이 낮고 자아정체감과 내적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Chawla, 1992; Tognoli, 2003)

는 청소년기 발달에서 가정(집)이 지니는 물리

적․심리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해외에 거주하

는 청소년들의 경우 모국의 가치와 주류사회의

가치가 서로 경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

므로 집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심리적 안정 기반

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의 재배치와 이동성은 개인의 장소애착

과 향수병에 영향을 미치므로(Scopelliti &

Tiberio, 2010) 이주로 인한 거주 장소의 변화가

청소년의 장소애착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 대한 유대감의 상실이 종종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Fried, 1963) 이러

한 부정적인 부작용이 장소 재배치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

대, ‘이동성’이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의 형성을

배제하지 않으며(Gustafson, 2001) 다양한 장소

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 즉 다중 장소애착이 장

소 재배치 이후에 경험될 수 있다(Giuliani,

Ferrara, & Barabotti, 2003)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들을 볼 때, 유학이나 부모의 이민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거주 장소

인 집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타 문화에의 적응과정에서 독특하게 발

생되는 스트레스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들

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낮은 정신건강 간의 관

계를 보고하였다(Hwang & Ting, 2008).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중학생 대상 연구

(Romero & Roberts, 2003)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중문화․언어 환경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며, 이중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가 성, 연령, 거주기간 등 인구학적 변수의 차이

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멕시코계 이민집단 연구에 비해 아시아

계 이민집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

시아계 이민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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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Shin, 1994; Oh, Koeske, & Sales, 2002).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

의 우울을 증가시키고(Hwang & Ting, 2008) 낮

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이처럼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하

는 문화적응 및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청

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며, 교포 청소년의 심리

정신건강(노충래, 2000) 및 조기유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이수연, 2009a; 이수연,

2009b; 권미경․이순형, 2010)가 보고되었을 뿐

이다. 예컨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조기유학 청

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이수연,

2009b), 조기유학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미경․이순형, 2010).

그동안 청소년의 성, 연령, 거주기간 등은 청

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과 관

련된 변수로 고려되어 왔다. 성과 연령은 유학

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미경․이순형, 2010;

Ye, 2005; Yeh & Inose, 2003). 권미경과 이순

형(2010)에 의하면, 조기유학 청소년의 경우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

게 나타났다. 성차와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다는 연구(권미경․

이순형, 2010; 신민섭․조준현․홍강의, 1996;

Beautrais, 2002)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지민,

2007; 이수연, 2009a)가 보고되어 있어 이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충래, 2000)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

자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거

주기간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

는다. 미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으나(Wilton & Constantine, 2003; Ying,

2005) 다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향수병 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

지 않았다(Ye, 2005; Wei et al., 2007). 10～19

세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수연,

2009a)는 3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이 거주기간이

짧은 청소년보다 인지․동기영역에서만 우울수

준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족배경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집에 대한 장소애착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임을 시사받

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장소애

착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영미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청소년의 적응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므

로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

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

상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변

수로 고려되어 왔으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장소애착을 함께 포함하여 이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독립

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학적 변

수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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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성별
남

여

113

111

50.4

49.6 부 학력

고졸 이하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23

72

110

11.2

35.1

53.7

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07

118

47.6

52.4

모 학력

고졸 이하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36

107

61

17.6

52.5

29.9

거주기간

6개월-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41

28

38

85

26

18.8

12.8

17.4

39.0

11.9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와 동거

한부모

가디언

175

31

18

77.8

13.8

8.0

*결측치로 인해 각 변수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따라 청소년의 성, 연령, 거주기간, 부모의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변수와 주요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심리

적 적응의 지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수를

사용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우

울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노충래, 2000; Rosenberg, 1965; Shin, 1992),

높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로 간주하

여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

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의 일반적 경향 및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

태에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6학년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 한인청소년으로 부모 모두 한국인인

청소년이다. 총 225명의 학생 중 남학생(50.5%)

과 여학생(49.6%)의 비율이 반반 정도이며 중학

생(6～8학년)이 107(47.6%)이고 고등학생(9～

12학년)은 118명(52.4%)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은 126명(56%)이고 미국 출생은

99명(44%)이며, 미국내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

18.8%, 2년～5년 미만 12.8%, 5년～10년 미만

17.4%, 10년 이상 50.9%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

주기간 약 8년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 32%, 대학원이상이 약 48%이고 어머니의 교

육수준은 대졸 46%, 대학원이상이 약 24%로 나

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

타났다. 현재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8%였으며, 한부모나 가디언과 거주하

는 경우는 약 22%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가

정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보

통이 57%이고 높은 편이라는 응답(28.2%)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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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14.8%)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반적으로 본 연구대상 가정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상황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측정도구

1)집에 대한 장소애착

본 연구에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특히 집(home)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

안락감 등 정서적 느낌과 연결감을 느끼는 상

태로 조작적 정의한다. 측정도구는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최병숙․이진숙․한영숙, 2010;

Choi, Lee, & Han, 2009)중 일부 하위요인을 사

용하였다. 원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집에 대

한 정서적 느낌이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집에 대한 정

서적 감정’을 가정 잘 반영하는 요인인 ‘장소

애정성’(place affection)과 ‘장소 휴식성’(place

restfulness)을 선별하여 집에 대한 애착을 측정

하였다. 장소애정성은 행복, 그리움, 머무르고

싶고 좋은 곳의 개념을 담고 있고, 장소휴식성

은 집이 주는 쉼, 즐김, 보금자리, 환영 등의

의미가 포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두 요인은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이진숙 외,

2009)의 애정성(affection)에 해당되는 문항으

로 자신의 집(home)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행복감, 안락감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기에 청

소년의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

를 들면, ‘우리 집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

‘집에 들어서면 집이 나를 반기는 느낌을 받는

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등이다. 전체

문항수는 8문항으로 합산점수를 집에 대한 장

소애착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

서적인 느낌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2)문화적응 스트레스

한인 청소년의 미국사회에서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di

(1994)에 의해 개발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죄책감, 기타 등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36문항이다.

전체 36문항 중 안전에 관한 2문항은 한인 청소

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

고 최종적으로 3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3)심리적 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긍정

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측면인 우울을

평가하였으며, 각각 Radloff(1977)의 우울척도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각 척도 설명은 아래와 같다.

∙우울 척도：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우

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측정도구

로 응답범주는 0점(거의 그렇지 않다)～3점(항

상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Radloff(1977)는 CES-D 점수가

임상적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 집단을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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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일반집단

에서 .85이고 임상집단에서 .90이라고 보고하

였다(Radloff, 1977). 이 척도는 다양한 민족 집

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시아인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 α값

이 .88～.90(Wing, Lee & Tsai, 2004)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 α값은

.89였다.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척도로서 전반적 자아존중감 척도와

의 수렴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Robins, Hendin,

& Trzensniewski, 2001). 총 10개 문항 5점 리커

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표본에서 내적 신

뢰도계수는 .85～.90(Lee, 2003; Ying et al.,

200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미시간 지역에서 한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랜싱, 그랜래핏, 디트

로이트에 있는 한인교회와 한국어학교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미시간 지역의 한인교

회 중 청소년부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와 한국어

학교에 연구협조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였으

며, 미시간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모임에서 본 연

구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협조를 의뢰하였

다. 본 연구의 취지에 동감하고 자발적으로 참

여의사를 밝힌 한인교회 담임목사 및 한인학교

장으로부터 ‘연구참여승인서’를 받고(직접, 이

메일/Fax) 미시간주립대학 IRB의 연구승인절차

를 밟았으며(IRB 서류제출 2010. 8.30, 최종 연

구승인 2010.10.20) 최종 연구승인을 받은 후

2009년 11월～2010년 1월에 걸쳐 본조사가 수

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랜싱,

그랜래핏,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인교회(6개)와

한국어학교(2개)였다. 질문지 실시 전에 해당기

관의 허락을 얻어 담당교사와 연락한 후 본연

구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설문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조사 실시 1주일 전

에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배

포하여 연구참여 승인을 얻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실시는 한

인교회 청소년부 교사와 한글학교 교사의 도움

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기

관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담당교사의

안내 하에 질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질문지와

청소년의 ‘연구참여동의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준비하였으며1) 학생들이 자신이 편안한 언어를

선택하도록 배려하였다. 질문지 작성 후 학생들

에게는 5달러 상당의 선물권(gift card)을 제공

하였다. 총 26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영

어 질문지를 선택한 학생은 178명(79%)이고 나

머지 47명(20.9%)은 한국어 질문지에 응답하였

다. 응답이 부실하거나 연구대상 연령에 해당되

지 않는 질문지(35부)를 제외하고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으며, t검증, 피어슨 적률상관분

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 분석

하였다.

1)질문지와 연구참여동의서 모두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본 연구자와 미시간대학 아동학

박사과정 유학생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영어 표현을 수정하고 다듬었으며, 영어질문지는

미시간대학 전공교수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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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 체 남 여

t-test
M(SD) 범위 M(SD) M(SD)

종속변수

1. 우울

2. 자아존중감

예측변수

3. 장소애착

4. 문화적응 스트레스

.77(.50)

3.65(.69)

3.83(.84)

2.24(.59)

0～2.47

1.90～5.00

1.13～5.00

1.06～4.29

.78(.47)

3.63(.69)

3.77(.80)

2.29(.59)

.75(.53)

3.68(.69)

3.89(.89)

2.20(.60)

.41

-.50

-.99

1.17

<표 2>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N = 225)

청소년

연령
거주기간 부학력 모학력 장소애착

문화적응스

트레스
우울

자아

존중감

청소년 연령

거주기간

부학력

모학력

장소애착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1

-.03

.11

-.11

-.10

.16*

.30***

-.12
+

1

-.11

-.32***

-.08

-.08

-.01

.02

1

.64***

.14*

-.30***

-.22***

.23***

1

.13

-.19**

-.10

.08

1

-.19***

-.39***

.32***

1

.56***

-.50***

1

-.62*** 1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3> 인구학적 변수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Ⅲ. 연구결과

1.기초분석

1)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범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지표인 우울과 자

아존중감의 경향을 보면, 우울 점수의 범위는 0

～2.47이고 평균은 .77로 나타나 가능한 점수범

위(0～3)을 고려할 때 우울 수준은 높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의 범위는 1.90～5점이

고 평균은 3.63으로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집에

대한 장소애착의 범위는 1.13～5점이고 평균은

3.77로 나타나 집에 대한 청소년의 장소애착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향을 보면, 점수범위는

1.06～4.29이고 평균은 2.24로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

라 각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인구학적 변수와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연령, 미국내 거주기간, 부모의 학력

등 인구학적 변수와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

스, 심리적 적응(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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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구학적 변수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변수인 우울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연령과 우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r = .30, p <.001), 부의 학력과 우울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2, p <.01). 또한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의 연령(r = -.12, p < .10), 부의

학력(r = .23, p <.001)과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내 거주기간과 모의 학력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높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인구학적 변수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장소

애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에 약한 부적상관이 나

타났으나(r = .16, p < .05) 장소애착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또한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낮고(r = -.22, p < .01) 장소애

착 정도가 높으며(r = .14, p < .05),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r

= -.19, p <.01). 즉,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장소애착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2.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1)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연령과 부의 학력이 종속변수와 유

의한 상관(표 3)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장소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41, p <

<표 4> 집에대한장소애착, 문화적응스트레스와심리

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1. 우울

2. 자아존중감

3. 장소애착

4. 문화적응스트레스

1

-.62***

-.41***

.53***

1

.31***

-.45***

1

-.15* 1

*p < .05. ***p < .001.

Note. All bivariate correlations were controlled for

youth' age and father's education.

.001),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31, p < .001). 즉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아

서 심리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를 보면, 우울의 경우 r = .53(p < .001)의 상관관

계, 자아존중감과는 r = -.45(p < .001)의 상관관

계가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 간에 중간 이상의 상관이 있었다. 즉,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

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

레스 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r = -.15,

p < .05)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낮을수록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집

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낮음을 시사하지만 관련 강도가 높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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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모형 독립변수 B β R2 ⊿R2 F

Durbin-

Watson

우울

모형1
청소년 연령

부 학력

.07

-.05

.29***

-.18**
.126 .126 14.49***

1.77

모형2

청소년 연령

부 학력

장소애착

.06

-.04

-.23

.26***

-.14*

-.39***

.272 .146 24.86***

모형3

청소년 연령

부 학력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05

-.00

-.19

.39

.20***

-.01

-.32***

.47***

.464 .193 43.15***

자아

존중감

모형1
청소년 연령

부 학력

-.03

.09

-.10

3.07**
.059 .059 6.31***

1.87

모형2

청소년 연령

부 학력

장소애착

-.03

.07

.25

-.08

.17**

.31***

.152 .093 11.93***

모형3

청소년 연령

부 학력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

-.01

.02

.20

-.48

-.02

.06

.25***

-.42***

.306 .154 21.92***

*p < .05. **p < .01. ***p < .001.

<표 5> 집에 대한 장소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같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들

의 상관계수가 .50 이하이고 VIF계수 역시 1～2

이하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수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청소년의 연령과 아버지의

학력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장소애착을,

3단계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각

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

면, 모형 1에서 청소년의 연령과 부 학력이 청소

년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12.6%였다.

다음으로 장소애착을 투입한 결과 장소애착(β =

-.39, p < .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추가 설명분은 14.6%였다. 청소

년의 연령(β = .26, p < .001)과 부 학력(β = -.14,

p < .05)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투

입한 결과, 추가 설명분은 19.3%이며 부 학력의

영향이 사라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47, p

< .001), 장소애착(β = -.32, p < .001), 청소년의

연령(β = .20, p < .0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설명변

량은 총 46.4%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연령

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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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부

학력을 투입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β = 3.07, p

< .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모형 1의 종

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9%였다. 다음으로 장

소애착을 투입한 결과 9.3%의 추가 설명력을 가

졌으며 장소애착(β = .31, p < .001)과 부 학력(β 

= .17, p < .01)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한 결과 추가

설명분은 15.4%였다. 부학력의 영향이 사라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β = -.42, p < .001), 장소애착

(β = .25, p <.001)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종속변수 총 변량의 30.6%를 설명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집에 대한 장소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1.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의 집에 대한 장소

애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 수준은 높지 않으며 자아존중

감 역시 중간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심리적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

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고(신

민섭․조준현․홍강의, 1996; 권미경․이순형,

2010; Beautrais, 2002)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

구(노충래, 2000)와 차이가 있으나 우울에서 성

차의 거의 없다는 결과(이지민, 2007; 이수연,

2009a)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는 발

달적인 변화폭이 크고 정체감 형성과정에 있으

므로 성별에 따른 집단적 차이보다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클 것으로 보이

나,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인구학적 변수와의 상관을 살

펴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

울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

향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지면

서 언어 및 학업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해

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주기간은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조기

유학생의 우울 수준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고한

연구(이수연, 2009a)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간

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Wilton & Constantine, 2003; Ying, 2005; Ye,

2005; Wei et al., 2007) 선행연구와는 연구대상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

며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

의 우울과는 부적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

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스트레

스 감소 및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소애착의 경우에는 부의

교육수준과는 약한 상관을 보였으나 청소년의

연령, 거주기간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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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석에 한

계가 있으며,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

서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

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

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에 대

한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

감은 높아서 심리적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

레스 간에는 약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

신의 집에서 쉼과 편안함, 정서적 안정감을 느

끼게 될 때 이중문화상황에서의 적응스트레스

가 낮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

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에 있어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집에 대한 장소애착

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

혀졌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민청소년의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선행연구들

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 예컨대, 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노충래, 2000)에서는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를 더 많

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수연, 2009a; 이수연,

2009b) 역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국

외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증가

및 낮은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Hwang

& Ting, 2008; Oh, Koeske, & Sales, 2002; Romero

& Roberts, 2003; Shin, 1994). 해외에유학중인청

소년은학업성취나정체감발달의문제외에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박영숙 외, 2002).

예컨대, 인종차별, 언어․음식문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낯선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고 심리적 외로움과 긴장, 불

면증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렇듯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이중문화상황으

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이 요

청된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에 집에 대한 장

소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독립

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류사회에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요구되는 재미 한인청소년

의 경우 자신의 집(가정)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거주 장소에 대한

긍정적 유대가 향수병의 감소에 도움이 되고

(Scopelliti & Tiberio, 2010) 향수병이 높은 학생

들이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낮고 내적통제감과

자아정체감이 낮다(Tognoli, 2003)는 연구와 맥

을 같이한다. 집이라는 공간이 안락감과 편안함

을 제공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여

겨질 때 청소년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음

을 시사받을 수 있다. 집에 대한 장소애착이 집

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그 장소

에 관련된 인간의 활동, 상징,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이은숙, 2006) 향후 해외 거

주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서 그들이 거주공간에

대한 갖는 정서적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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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2.결론 및 제언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삶의 양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국내

에 거주하는 청소년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미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에 대한 장소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

리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심리적 적응

에 미치는 각 변수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재미 한인청소년의 주류문화 적응과정

에서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

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볼 때 해외거주 청소년들에게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해외거주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

게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재미 한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

간으로서 집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 즉 집이 주는

휴식과 애정성 등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

여되어 있음을 볼 때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중요

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집에 대한 애착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에 대한 장소애착은

해외거주 한인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애착은 아동․청소

년기의 물리적 환경, 가정과 지역사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국과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물리적 환경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는 중요한

개념틀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집에 대한 장소

애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에 해외 거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과 더불어 집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재미 한인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지역이 미시간 지역의 중소도시

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대도시 한인 밀집지역과

는 다른 양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

함하고, 연구대상 지역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를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주 외에 다

양한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의 예측 변인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장소애착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이외에 청소년의 심

리적 적응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이 있으므로 이

들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장소애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에 적합한 장소애착 도구의 타당화가

요구된다. 발달단계별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다

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장소애착과 심리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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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간과 환경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소애착과 관

련하여 이민 청소년과 일시거주 단기 유학생의

장소애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구대상

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

서 연구대상 표집의 제한 및 질문지 연구의 한

계로 인해 지속적인 이민인지, 단기 거주 유학생

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

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설계를

통해 대상을 세분화하여 장소애착 및 심리적 적

응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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